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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śubhabhāvanā(Cotemplation on the Impure) is the earliest meditation in Buddhism. Buddha taught 
aśubhabhāvanā as way for reaching to nirvana, but many monks committed suicide because of disgust 
to uncleanness of human body experienced when they practiced aśubhabhāvanā. So Buddha gave up 
aśubhabhāvanā, and then taught new medtation, ānāpānasati. Despite the failure of aśubhabhāvanā in 
the earliest buddhism, this meditation had been succeeded to Abhidharma Buddhism and Mahāyāna 
Buddhism, and developed as 6 kinds of aśubhabhāvanā in the Yogācārabhūmi.
There are two styles of aśubhabhāvanā in early buddhist texts, one is called as outer body aśubhabhāvanā 
to meditate on outer and inner organs of human body, the other is called as inner body aśubhabhāvanā 
to meditate on the uncleanness of dead body. Outer body aśubhabhāvanā had been succeeded to 
Mahāyāna Buddhism, the other one to Abhidharma Buddhism.
Outer body aśubhabhāvanā and inner body aśubhabhāvanā are called as the decomposition and 
uncleanness aśubhabhāvanā in the Yogācārabhūmi, and there are different 5 kinds of aśubhabhāvanā 
techniques as like the anguish(苦惱) aśubhabhāvanā, the baseness(下劣) aśubhabhāvanā, the 
comparison(觀待) aśubhabhāvanā, the klesha(煩惱) śubhabhāvanā, and the fast decomposition(速壞) 
aśubhabhāvanā in the Yogācārabhūmi.
The decomposition and uncleanness aśubhabhāvanā is succeeded to the Yogācārabhūmi from outer 
and inner body aśubhabhāvanā in Early Buddhism, and the other five aśubhabhāvanā techniques as the 
transformations from the original aśubhabhāvanā in Early Buddhism had been developed considering the 
systematic side of the psychology of a person.

Keywords: Aśubhabhāvanā, The decomposition and uncleanness aśubhabhāvanā, The 
6 kinds of aśubhabhāvanā, the Yogācārabhūmi, The transformation and 
acceptance of aśubhabhāvanā.

Ⅰ 들어가는 말
부정관(不淨觀; aśubha-bhāvanā)은 붓다 당대에 실행되었던 수행법이다. 붓다시대에 실행되었던 보편적 

수행법을 꼽자면 4념처관을 들 수 있다. 신(身)·수(受)·심(心)·법(法)의 네 가지 염처관 중 신념처 수행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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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 부정관이며, 몸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관은 입출식관(入出息觀; anāpāna-sati)으로 대표되는 수식관(

數息觀)과 더불어 초기불교를 대표하는 신념처 수행의 입문 수행법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부정관이 수식관으로 대치된 이유는 부정관을 열심히 닦은 비구들의 자살소동과 연관되어 있다. 초기문헌은 부정관을 닦던 비구
들이 몸의 현상을 경험하고, 몸은 덧없고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오해하여 스스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자살한 사건들을 기록한다. 이 

사건으로 많은 비구들이 죽어갔고 이를 알게 된 붓다는 부정관 대신 열반에 이르는 새로운 수행법으로 입출식관을 시설한다. 이렇
듯 붓다 시대에 출가자 중심으로 수행되던 부정관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 행법은 초기경전에 그대로 남아 전승되었으며,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에 다양한 형태로 면면히 전수된다.

초기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관법은 여러 장기와 피부 뼈에 이르기까지 몸의 전반을 관찰하는 것과 외부에 버려진 시신의 섞
고 부패한 과정을 관찰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부정관은 내신(內身) 부정관, 외부의 시신을 보고 일
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외신(外身) 부정관이라고 한다. 내신 부정관은 대승불교의 부정관으로 전승된 측면이 강하고 

외신 부정관은 아비달마 부정관의 전승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부정관은 붓다 당대에 적극적으로 실행되다가 큰 폐단도 낳은 수행법이었지만, 그 이름과 실수법은 후대에도 전승되었던 것이다. 

특히 유식의 유가사지론은 초기불교의 부정관을 기본 모델로 삼고 여러 가지 부정관법을 시설한다. 유가사지론은 다른 교문(敎門)

과의 유기적 관계와 의식의 확장 측면을 중시하면서 수행법을 시설한다. 일정한 기본 패턴의 수행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관점과 

연관된 수행법을 시설한다. 하나의 수행법이 수많은 교법과 연결됨을 강조한 것이다. 부정관 수행법도 예외가 아니다.

본고는 초기 부정관법의 기본 형태가 유가지지론에 이르러 내용과 실수법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유가
사지론은 동일한 수행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행법을 접하는 대상이나 또는 의식의 확장 수준을 따라서, 또는 교법과의 연관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설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비달마와 대승의 여러 경론들도 부정관을 기술하고 있지만 유가사지
론 만큼 부정관의 종류와 그 구체적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경론은 없다. 유가사지론은 부정관의 변형과 확대 가능성을 가장 선명하
면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사지론의 교문이 방대하고 하나의 법을 설할 때 게송으로 전체를 요약하고 세부 

항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까닭에 세세한 문헌적 연구와 내용 소개는 너무 번잡해지기 때문에 한역 유가사지론의 ｢
성문지｣를 중심으로 전반적 전개양상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부정관 수행법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부정관의 비구자살 사건은 수많은 저널과 잡지에서 꾸준히 회자되었
다. 근래에 불교 수행법과 명상이 부각되면서 부정관 수행법이 다시금 조망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부정관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명
상의 도입을 위한 연구,2 여인의 부정(不淨)에 대한 새로운 경전설에 대한 연구3가 있고, 아함의 부정관과 번뇌의 관계,4 부정관과 몸
의 관계성이 조망되었으며,5 초기 경전과 율전에 나타난 부정관으로 인한 비구들의 자살 일화의 내용들이 연구되었다.6 무엇보다도 

부정관은 오정심관 수행법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7

Ⅱ.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부정관 시설과정

1. 부정관의 수행의 주체
유가사지론의 ‘성문지’는 크게 네 가지의 과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과단은 종성지(種姓地), 삭취취지(數取趣地), 안립지(

安立地), 세출세간지(世出世間地)로 구성되어 있다. ‘성문지’ 종성지 초두에 기술된 자성 부분은 모든 보특가라8는 열반법을 체득
할 수 있는 종성을 갖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9 유가사지론의 종성은 종자(種子)10의 의미로 모든 보특가라, 즉 중생은 열반에 이르
는 뛰어난 인연을 갖춘 자[勝緣]와 열등한 인연을 갖춘 자[劣緣]가 있다. 수행자는 열반에 이를 수 있는 종성의 성품이 있지만 현상
적으로는 두 종류의 차별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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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승연(勝緣)이라고 하는가?

정법을 더욱 키우는 다른 이의 (진리를 설하는) 음성과 안의 여리작의를 말한다.

무엇을 열연(劣緣)이라고 하는가?

이 열연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스스로 원만한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만한 것, 원만, 선법의 욕구, 바른 출가, 계율의, 근율의, 

음식의 양을 아는 것, 아침저녁으로 항상 부지런히 깨어있으면서 유가를 닦는 것, 바로 알아차리면서 머무르는 것, 멀리 떨어져 있
음을 즐기는 것, 오개 번뇌를 청정히 하는 것, 삼마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이와 같이 유가사지론은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뛰어난 수행인연을 갖춘 중생과 열등한 수행인연
을 갖춘 중생의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한다. 뛰어난 인연을 갖춘 중생은 붓다와 같은 성음(聖音)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거
나, 스스로 이치대로 작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열등한 인연을 갖춘 중생은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12가지 행에 의지
하게 된다고 한다.

종성지 다음에 기술되는 삭취취지12는 보특가라 중생의 수행하는 모습, 다시 말해 수행주체의 다양함을 밝히는 대목이다. 유가
사지론은 이미 깨달음을 잉태한 중생의 모습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중생의 모습을 종성지에서 밝히고, 그 다음으로 열반에 이르
지 못하고 계속 윤회계로 떠도는 중생의 모습을 삭취취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삭취취지는 세속을 벗어나길[出離] 갈망하는 중생의 종류를 28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밝힌다. 출리에 이르는 보특가라
는 둔근자로부터 구분해탈자(俱分解脫者)까지 총 28종이 있다고 밝히며, 근(根)·중(衆)·행(行)·원(願)·행적(行迹)·도과(道果)·

가행(加行)·정(定)·생(生)·퇴불퇴(退不退)·장(障)의 차별에 의한 여러 종류의 보특가라의 특징을 낱낱이 기술한다.13

근의 차별은 수행할 때 근기가 둔한 자와 예리한 자를 의미하며, 중은 비구·비구니·식차마나에 소속된 무리를 의미하며, 행은 

탐·진·치·만 등의 치우친 번뇌 정도에 따른 중생 분류를 의미하며, 원은 성문·독각·대승에 대한 서원 차별의 분류를 의미한다. 행
적은 둔근자와 이근자가 수행을 할 때 선정을 통과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유가사지론은 고지통(苦遲通)과 고속통(苦速通)과 

낙지통(樂遲通)과 낙속통(樂速通)14이 있다고 한다.15 고지통은 근본정려를 얻지 못한 둔근의 보특가라를 의미하고, 고속통은 근
본정려를 얻지 못한 이근의 보특가라를, 낙지통은 근본정려를 얻은 둔근의 보특가라를, 낙속통은 근본정려를 얻은 이근의 보특
가라를 의미한다.16 도과는 4향4과를 의미하며, 가행은 수신행(隨身行)과 수법행(隨法行)을 의미하며, 정은 신증(身證)의 단계
에 이른 수행자가 다음 단계로 8해탈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은 극칠반유, 가가, 일간, 중반열반, 생반열반, 무행반열
반, 유행반열반 및 상류의 보특가라를 말한다.17 퇴불퇴에 대하여 유가사지론은�퇴에 의하기 때문에 시해탈아라한을 건립하는 것
이며, 그는 현법락주에서 물러날 수가 있다. 불퇴에 의하기 때문에 부동법의 아라한을 건립하는 것이며, 그는 현법락주에서 결정
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18라고 기술한다. 장은 혜해탈과 구분해탈의 아라한을 말한다. 혜해탈의 아라한은 이미 번뇌장을 해탈하
였으나 아직까지 정장(定障)을 해탈하지 않은 것이며, 구분해탈의 아라한은 이미 번뇌장을 해탈하고 정장을 해탈한 것이기 때문
에 구분해탈이라고 설한다.19 출리를 원하는 28종의 중생의 종류를 유가사지론은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보특가라의 품류의 차별에는 28가지가 있다.

무엇을 28이라고 하는가?

둔근자, 이근자, 탐증상자, 진증상자, 치증상자, 만증상자, 심사증상자, 득평등자, 박진성자, 행향자, 주과자, 수신행자, 수법행자, 

신승해자, 견지자, 신증자, 극칠반유, 자가가자, 일간자,중반열반자, 생반열반자, 무행반열반자, 유행반열반자, 상류자, 시해탈
자, 부동법자, 혜해탈자구분해탈자를 말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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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은 세속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수행자를 28가지 나누고 하나하나 수행자의 면모를 기술한다. 이 중 탐증상자, 진증상
자, 치증상자, 만증상자, 심사증상자가 오정심관 각각의 수행에 배대된다. 여기서 증상이라는 것은 치성하다는 의미로 탐욕일 경우
는 탐욕이 치성한 것을 의미한다.

중생에게는 많은 부류의 수행자와 그 수행자가 취하는 수행법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은 수행에 입문한 수
행자 그룹을 28가지로 나누고 큰 범주에서 둔근자와 이근자로 나누고 탐·진·치·만·심사 중 치우친 번뇌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
자를 분류하고, 진행되어가는 수행단계에 따라서 상위자를 나열한다.

이 28종의 수행자 중 부정관과 관계되는 보특가라는 탐증상자에 배대하는데, 유가사지론은 이 보특가라에 대하여 다음과 기술한
다.

무엇을 탐증상의 보특가라라고 하는가?

어떤 보특가라가 앞선 여생(餘生) 중에 탐번뇌를 이미 행했고 이미 익혔고 이미 자주 수습하여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생
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맹리한 탐욕이 있고 긴 시간 동안 탐이 있는 것을 말하니, 이를 탐증상의 보특가라라고 한다.21

위 문장을 보면 탐욕이 치성한 탐증상자는 윤회 도중에 탐욕을 많이 행했던 중생이라고 정의한다. 이미 타고난 성품이 탐욕이 강
한 경우를 탐증상의 보특가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선천적인 탐욕의 기질을 유가사지론은 인정한 셈이다. 이런 탐욕의 기질이 강한 

수행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유가사지론은 탐증상자의 구체적 모습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문: 탐행의 보특가라는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알아야만 하는가?

답: 탐욕을 행하는 보특가라는 여러 아주 작은 애착할 만한 일에 대해서도 오히려 매우 심하고 두터운 최고의 탐욕의 번뇌 얽힘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찌 하물며 중간과 낮은 경계에 있어서랴! 또한 이 탐욕의 번뇌 얽힘이 몸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랫동안 

경과하며 상속하고 오랜 시간동안 따라다니면서 계박한다. 탐욕의 번뇌 얽힘 때문에 제어 가능한 애착할 만한 대상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애착하는 대상에 대하여 감각기관들은 기뻐하고 감각기관은 강건하지 못하고, 감각기관은 껄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감각기관은 거칠게 여기지 않는다. 근본 본성은 좋아하지 않는데도 악한 마음과 말로서 남을 괴롭힌다. 멀리 벗어나기도 어렵게 

하고 싫어하기도 어렵게 하여 승해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여 일상의 업이 견고하게 되고 일상의 업이 고착화된다. 금지된 계율이 

굳어져 있고 금계가 고착화되어 능히 참고 능히 받는다. 생활도구에 대해서 본성이 지나치게 물들어서 깊이 귀하게 여기며 크게 

기뻐하고 많이 기뻐하면서 (대상을 싫어하여) 찡그리는 얼굴표정은 전혀 없고 펴진 얼굴로써 편안하게 보며 웃음을 머금고서 먼
저 말을 하나니, 이와 같은 등의 종류들이 바로 탐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줄 알아야만 한다.22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탐욕이 치성한 탐증상자는 작은 경계에서도 최상의 탐욕번뇌가 일어남을 알 수 있고, 탐욕번뇌는 몸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지되고 오랫동안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애착하고 좋아하는 탐욕의 대상이 감각기관에 노출되면 감각기관은 이
를 좋아하여 대상에 끌려 다닌다. 또한 본성을 놓치고 악한 심리와 말로써 남을 괴롭히며 업이 두터워지고 견고해져서 이에 벗어나
기 힘들며 계율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물질에 대하여 싫어함이 없고 좋아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 유형에 맞는 수행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부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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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문지’의 부정관의 위치
‘성문지’는 종성지에서 열반에 이르는 과정의 수행자 종류를 28종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성격을 지닌 보특가라가 

어떤 수행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논증한다. 한역 유가사지론은 수행주체가 대상의 수행법을 만나는 것을 소연경사(所緣境事)라
고 명명하고, 4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포괄한다. 첫째는 편만소연경사(遍滿所緣境事)이며, 둘째는 정행소연경사(淨行所緣境
事)이며, 셋째는 선교소연경사(善巧所緣境事)이며 넷째는 정혹소연경사(淨惑所緣境事)이다.23

편만소연경사는 유분별경사(有分別境事), 무분별경사(無分別境事), 사변제성(事邊際性), 소작성판(所作成辦)의 4가지 경
계를 설명하는데, 이는 수행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을 단계별로 밝힌 것이다. 유분별경사는 수행할 때 나타나는 영상지의 단
계를 설명하며, 무분별경사는 영상지가 사라진 선정상태의 수행현상을 설명하며, 사변제성은 진리와 계합된 상태를 설명하며, 

소작성판은 수행의 완성 단계를 설명한다.

정행소연경사는 수행방법을 밝힌 부분이다. 유가사지론은 이 정행소연경사에서 5문 수행이라고 칭하면서 5정심관 수행법을 

나열한다. 즉 부정(不淨), 자민(慈愍), 연기(緣起), 계차별(界差別), 아나파나염(阿那波那念)을 시설하는 것이다. 부정은 부정관, 

자민은 자비관, 연기는 연기관, 계차별은 계차별관, 아나파나념은 수식관을 의미하는데, 이 다섯 수행법에 대한 유가사지론의 설
명은 어떤 경론의 수행법 체계 보다 광대하고 세밀하다.

선교소연경사는 수행법이기보다는 수행자가 알아야할 불법(佛法)의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다. 현상계의 이치를 교법으로 설
명하기 때문에 선교라고 명명하고, 주요 교법의 범주를 온(蘊), 계(界), 처(處), 연기(緣起), 처비처(處非處)의 체계로 구성한다.

정혹소연경사는 수행할 때 접하게 되는 선정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정혹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혹을 정화하는 소연
경의 현상으로 선정의 과정을 배대하는 것이다. 번뇌의 혹을 깨끗하게 하는 정혹소연경사에서는 세간도와 출세간도로 나누어서 

세간도의 정혹소연은 초정려로부처 비상비비상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는 하지(下地)의 추성(麤性)과 상지(上地)의 정성
(靜性)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고, 출세간의 정혹소연은 고·집·멸·도의 4성제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4

유가사지론의 체계는 편만소연경사에서 수행의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음으로 정행소연경사에서 수행의 방법을 제
시하고, 선교소연경사에서 불교교리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정혹소연경사에서 번뇌를 제거하는 선정과 4성제를 관계
성을 밝힌다. 이 중 부정관은 정행소연경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5정심관의 첫 번째로 거론된다.

Ⅲ. 유가사지론의 부정관의 변형

1. 초기 부정관 수용과 후예부정관
부정관은 네 가지 소연경사25 가운데에 정행소연경사의 5문 중 첫 번째 문에서 시설된다. 그러나 유가사지론의 부정관은 아함

의 내신부정관에 해당하는 몸 내부 기관 관찰과 외신부정관에 해당하는 외부의 시신관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확대되
고 체계화된 부정관을 증설한다. 부정관의 관찰 내용을 6가지로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6종 부정관에 대하여 유가사지론은 다음
과 같이 기술한다.

무엇을 부정소연이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간략히 설하면 여섯 가지 부정이 있으니, 첫째는 후예부정이며, 둘째는 고뇌부정이며, 셋째는 하열부정이며, 넷째는 

관대부정이며, 다섯째는 번뇌부정이며, 여섯째는 속괴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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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사지론은 초기불교의 부정관 중 내신부정관과 외신부정관을 후예부정관이라고 하고, 그 밖에 초기불교에서 거론하지 않는 

나머지 고뇌, 하열, 관대, 번뇌, 속괴의 부정관을 새롭게 시설한다. 이는 부정관을 여러 가지 교법과의 관계에서 폭넓게 닦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인다. 6종 부정관의 후예부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함의 내신관찰과 외신관찰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무엇을 후예부정이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이 부정은 간략하게 두 가지 것에 의하니, 첫째는 안에 의하는 것이며, 둘째는 밖[外]에 

의하는 것이다.

무엇을 안에 의한 후예부정이라고 하는가?

내신(內身)의 머리카락과 터럭, 손‧발톱, 이, 때, 살갗, 살, 해골, 힘줄과 맥, 심장, 쓸개와 간, 대장과 소장, 생장과 숙장, 위, 비장과 

신장, 고름, 피, 열, 담, 지방, 골수, 뇌, 막, 콧물, 침, 눈물, 땀, 똥과 오줌의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안에 의한 후예부정이라고 한다.

무엇을 밖에 의한 후예부정이라고 하는가?

혹은 청어, 혹은 다시 농란, 혹은 다시 변괴, 혹은 다시 방창, 혹은 다시 식담, 혹은 다시 붉게 변하거나 혹은 다시 흩어지는 것을 말
하기도 하고, 혹은 뼈나 이음새, 혹은 골쇄, 혹은 똥으로 만들어진 것, 혹은 오줌으로 만들어진 것, 혹은 침에 의한 것, 혹은 콧물에 

의한 것, 혹은 피로 칠해진 것, 혹은 고름으로 칠해진 것, 혹은 대소변이 나오는 곳을 말한다. 이와 같은 등의 종류를 밖에 의한 후예
부정이라고 한다.26

위 인용문의 내신 후예부정관은 아함에 나타난 내신 부정관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신을 관찰하는 방법은 아함마다 약간의 차이
는 있어도 공통적으로 몸 내부의 각각의 부위와 장기와 뼈와 살 등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것을 기술한다.27

이러한 내신 부정관의 형식은 중아함경28에서 기술되고 잡아함경29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술되며 맛지마니까야30와 디가니까야에
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초기경전에 나타난 내신관찰은 모두 몸 내부의 기관들과 장기들을 관찰하는 것을 부정관이라고 하고, 이때 

부정의 의미는 몸의 부속물들을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또한 유가사지론는 훗날 9상관으로 정형화된 시신관찰을 외신 후예부정관이라고 정의하는데, 아함은 초기적 형태의 외신 관찰
을 기록한다. 중아함경에 나타난 외신부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죽은 뱀과 죽은 개와 죽은 사람이 어혈지고 부풀어 오르고 심한 악취가 나면서 문드러지고 더러운 것이 흘러내려서 목을 매
이게 하면 수치심을 느끼고 매우 더럽다고 여긴다. 세존이시여.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항상 이 몸을 악취가 나는 부정한 것이라고 

관찰하고 마음으로 수치심을 품고 매우 더럽다고 여깁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몸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하나의 범행에 가
볍게 여겨서 인간에 노닐게 됩니다.31

중아함경은 청어, 방창, 농난으로 외신 관찰의 모습을 기술하고 이를 본 수행자는 수치심을 느끼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이 

모습들을 자신의 몸에 집중하는 신념처의 방법으로 연계한다. 증일아함경은 부정관이 욕심과 관계된 수행법임을 시사하면서 외신
관찰을 기술하기도 한다.32 잡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은 외신 부정관을 명명하지는 않지만 열반에 이르게 하는 10상 하나로 기술한다.33

이와 같이 초기불교의 부정관의 기본 패턴이 유가사지론에 이르면 6종 부정관 중에 외신의 후예부정관으로 수용되면서 부정은 

탐행(貪行)의 소연(所緣)을 청정하게 하는 중요한 수행법이 된다. 유가사지론은 탐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고, 첫째는 내신의 욕
욕34과 욕탐이며, 둘째는 외신의 음욕과 음탐이며, 셋째는 경욕과 경탐이며, 넷째는 색욕과 색탐이며, 다섯째는 살가야욕과 살가야탐
이라고 나열하면서 이를 5탐이라고 한다.35 그리고 곧바로 이 다섯 가지의 욕탐을 끊어 없애고 제거해버리며 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의 부정소연을 건립한다고 한다.36 후예부정관은 이 중 내신과 외신의 욕심과 음욕을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안(內)

에 의한 후예부정의 소연에 의해서 내신의 욕욕과 욕탐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밖(外)에 의한 후예부정의 소연에 의해서 외신의 

음욕와 음탐에서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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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관은 아비달마와 대승에서 그 전통을 달리 하는데, 대승의 부정관은 내신 부정관을 일반적인 부정관이라고 채택하고, 아
비달마는 초기불교의 시신관찰 유형을 부정관이라고 한다. 특히 아비달마순정리론은 내신부정관은 근기가 뛰어난 이근의 수행
자가 하는 수행이며 외신부정관은 둔근의 수행자가 하는 수행이라고 설명한다.38 아비달마의 부정관은 유가사지론의 외신 부정
관의 내용이며, 후예부정관의 외신관찰에 해당한다. 부정관은 붓다 당대에 신념처의 수행법으로 독보적이었지만 자살소동으로 

수식관 수행법을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된다. 부정관이 몸을 내외로 철저히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보니, 그 명맥은 아비달마와 대승
의 핵심적 수행법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승은 내신부정관을 부정관의 전통으로 삼았고, 아비달마는 외신부
정관을 부정관의 전통으로 중시했다.

유가사의 실천수행에 의거해 수행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가사지론은 교법을 체계화하면서 그 안에 부정관의 위치를 선
명히 하고, 부정관이 확대되어지는 과정 속에 외신부정관을 5탐과 함께 설명한다.

유가사지론은 외신관찰을 음욕과 음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음욕과 음탐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신 부정관 보다 많
은 설명을 참가한다. 음과 상응하는 탐에는 다시 네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첫째는 현색탐이며, 둘째는 형색탐이며, 셋째는 묘촉
탐이며, 넷째는 승사탐이라고 하며39, 시신의 각각의 모습들은 이 네 가지 탐을 제거한다고 한다. 죽은 시체가 시퍼렇게 변하는 청
어, 문드러지는 농란, 변화하여 무너지는 변괴, 고름이 터져나오는 방창, 시신을 동물과 벌레가 파먹는 식담의 경우는 현색탐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시체들이 살갗, 살, 피, 힘줄, 맥이 얽혀서 쌓인 변적의 상태는 형색탐을 대치하여 청정하게 

한다고 하고, 죽은 시신의 뼈와 그 이음새와 골쇄의 모습은 묘촉탐에 대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죽은 시신의 뼈들이 가루가 되
어 진토(塵土)에 섞이는 산괴의 모습을 작의사유하면 승사탐(承事貪)에 대한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40

이러한 주장들은 아비달마의 논서들도41 기술하고 있어서 유식의 많은 부분의 수행이론은 아비달마와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색탐은 드러난 색깔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고, 형색탐은 형태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며, 묘촉탐은 대상에 닿았을 때의 탐욕을 

의미하고, 승사탐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탐욕을 의미하지만, 아비달마의 논서는 4탐과 시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관계를 기술
한다. 외신의 시신의 변화하는 모습에 의해서 4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 아비달마순정리론, 아
비달마구사론, 유가사지론의 설과는 다른 욕탐과 경계탐을 설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경의 설에서 부정관을 닦으면 능히 욕탐을 끊을 수 있으며 사무량을 닦아서 역시 욕탐을 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
별이 있는가? 답한다. 부정관을 닦으면 음욕을 대치하고 사무량을 닦으면 경계탐을 대치한다. 다시 부정관을 닦으면 현색탐을 대
치하며 사무량을 닦으면 형색탐을 대치한다. 다시 부정관을 세촉탐을 대치하고, 사무량을 닦으면 용의탐을 대치한다. 다시 부정
관을 닦으면 형모탐을 대치하고 사무량을 닦으면 유정탐을 대치한다. 이것이 차별이다.42

위의 사무량(捨無量)은 자·비·희·사의 마지막 단계의 사무량이 아니라 4무량심을 의미한다. 위를 살펴보면 부정관은 4탐 중에 

현색탐, 세촉탐, 형모탐을 대치하며 사무량심은 형색탐, 용의탐, 유정탐을 대치한다고 한다. 형모탐과 용의탐은 모두 형태와 모습
과 위의에 관한 욕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관과 사무량은 이를 끊을 수 있는 수행법인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외신 부정관은 음
욕 대치에 탁월하고 사무량은 경계에서 드러난 욕심을 끊는데 탁월함을 강조한 것이다.

유가사지론의 외신관찰은 음욕에 해당하는 욕심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외부시신의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을 관견(觀見)했을 

때, 마음은 그에 상응하는 현색탐, 형색탐, 묘촉탐, 승사탐 등을 보게 되어 윤회하면서 담아놓은 아뢰야식 내의 근본 4탐을 제거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유가사지론 뿐만 아니라 아비달마의 논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유가사의 전통과 아비달마의 법체계는 거
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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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종 부정관과 부정관의 변형
유가사지론의 6종 부정관은 초기불교의 부정관을 후예부정관으로 정리하고 있다. 나머지 5종 부정관은 초기불교에서 거론하지 

않은 부정관 형태인데, 유가사지론은 부정관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유가사지론은 하나의 수행법일지라도 단순하게 시설하
지 않는다. 부정관도 예외가 아니다. 유가사지론의 부정관은 다양한 교문, 시각, 관점, 교리와 결합되어 설명된다. 유가사지론의 나
머지 부정관을 살펴보자

무엇을 고뇌부정이라고 하는가?

고수의 감촉을 닿아서 생겨나게 되는 몸과 마음에 불평등의 느낌과 느낌이 포함된 것[受所攝]43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을 고뇌부
정이라고 한다.

무엇을 하열부정이라고 하는가?

가장 하열한 현상과 가장 하열한 계(界)인 소위 욕계를 의미하며 이것을 제외한 다시 극히 하열하고 극히 열등하고 극도로 비예
한 그 밖의 계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을 하열부정이라고 한다.

무엇을 관대부정이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하열한 청정의 대상을 그 나머지의 수승한 청정의 대상에다 관찰하여 비교하여 바로 부정과 흡사하다고 여
기는 것이며, 무색의 수승한 청정의 대상에다 관찰하여 비교하면서 색계의 제법은 바로 부정과 흡사한 것이며, 살가야적멸(薩迦
耶寂滅)의 열반에 관찰하여 비교하면서 내지 유정(有頂)도 모두 부정과 흡사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일
체를 관대부정이라고 한다.

무엇을 번뇌부정이라고 하는가?

3계(界)의 모든 일체의 계박과 수면과 수번뇌의 번뇌[纏]의 일체를 번뇌부정이라고 한다.

무엇을 속괴부정이라고 하는가?

5취온은 늘 한결같지 않으며, 가히 지키고 믿을 수 없는 변화하고 무너지는 법칙성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속괴부정이라
고 한다.44

위의 5종 부정관은 초기불교의 내신부정관과 외신부정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고뇌부정은 고수·낙수·불고불낙수의 느낌 중 

고수의 느낌을 부정(不淨)하게 보는 것이다. 감각할 때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다. 후예부정관이 몸의 장기 등 

신체 내부 기관을 관찰하거나 외부의 시신의 변화과정을 부정하게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라면 고뇌부정은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
하였을 때 일어나는 느낌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다. 느낌은 접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 경계를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의식의 부정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하열부정관은 욕계·색계·무색계의 3계 중 욕계가 가장 하열한 세계이기 때문에 욕계에서 성취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보는 것이
다. 인간은 욕심세계의 중생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은 부정관의 원형으로서 후예부정관을 내외로 

분리하여 설명한 후, 대상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은 욕계의 느낌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은 고뇌부정의 소연과 하열부정의 소연을 통해 각각의 경계에 상응하는 탐욕과 전반적인 탐욕으로부터 마음
을 청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45 고뇌부정관은 욕계에 존재하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느낌을 제거하는 것이며, 하열부정
관은 욕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관대부정관은 욕계의 욕심은 색계의 욕심에 비하면 낮은 단계의 욕심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쉽고, 색계의 욕심은 무색계와 비교
하여 관찰하면 부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윗 단계의 세계로 낮은 단계의 욕심을 부정하게 본다는 것이다. 관대부정관은 3계의 욕심
을 상위의 단계를 설정하여 그 보다 하위 단계를 부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욕계의 욕심은 색계의 단계로서 퇴치하고, 무색계는 열반
계로 극복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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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부정관은 살가야견을 적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살가야견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신견의 극복을 말한다. 초기불교 이
래 살가야견은 3결(結)의 하나로 성자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소멸해야 할 번뇌로 여겨졌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살가야
견과 성위와의 관계를 잘 피력하고 있다.

또한 여실지, 이것은 공해탈문으로써 5근을 세우고, 5근으로써 곧바로 선정을 일으키며, 무간의 선정은 해탈지견을 일으키며, 

해탈지견은 영원히 3결을 끊어서 예류과를 얻는데, 살가야견과 계금취견과 의심이 바로 3결이다. 다시 앞의 것에 의해서 수도
를 얻고, 욕탐과 진에심을 엷게 하여, 일래과를 얻는다. 앞의 종류의 수도에서 욕탐과 진에심을 다 소멸하여 불환과를 얻는다. 

다시 뛰어난 수도의 (수행으로 인하여) 다섯 가지 윗부분에 포진한 번뇌의 결을 다 소멸하여 아라한을 얻는데, 색탐, 무색탐, 무
명, 만, 도거가 바로 윗부분에 포진한 번뇌의 결이다.46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참조할 때 살가야견과 계금취견과 의심의 3결의 번뇌는 예류과를 얻기 위해 끊어야 할 번뇌이다. 이는 견
도를 성취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도위 과정에서 욕계의 탐욕과 진에심을 

닦아서 엷게 한 다음에 성자의 단계인 일래과를 얻고, 그 다음에 오상분결(五上分結)에 해당하는 색탐, 무색탐, 무명, 아만, 도거
를 끊어서 아라한을 얻는다. 이를 볼 때 관대부정관에서 끊어내야 할 살가야견은 견도에 들어가기 위한 욕계의 대표적 번뇌에 해
당한다. 유가사지론은 욕계의 번뇌를 상위 단계의 마음으로 제압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관대(觀待), 즉 비교의 관점에서 시설한
다. 유가사지론은 관대부정의 소연에 의해서 색계에 상응하여 욕(欲)과 탐의 마음으로부터 청정을 얻게끔 할 수 있다고47 하여, 욕
계의 욕탐은 색계의 마음을 설정함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

번뇌부정관은 3계의 일체 결박과 수면과 수번뇌의 번뇌[纏]를 끊는 것이라고 유가사지론은 정의한다. 모든 번뇌를 부정하는 

것을 번뇌부정관이라는 범주에 넣은 것이다. 결박은 살가야견과 계금취견과 의심에서 일어나는 번뇌작용을 의미하며, 수면은 심
층내면에 잠재체로 있는 번뇌를 의미하며, 수번뇌는 근본번뇌에서 파생된 분한(忿恨)과 같은 번뇌를 의미한다.

번뇌부정관의 특징은 3계의 모든 번뇌를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부정관은 욕계에 한정되는 낮
은 단계의 수행법이 아니게 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가사지론은 순수한 부정관은 후예부정관이며 나머지 부정관
은 정행소연이라고 부연설명을 이어간다.

속괴부정관은 5온(蘊)의 무상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오온은 변화의 법칙성을 갖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유가사지론는 소연경
사 중 정행소연경사 부분에서 5정심관의 수행법을 기술하지만, 선교소연경사에서 온·처·계 등의 교법과 연결해서 관찰할 것을 

기술한다. 속괴부정관은 선교소연경사의 온과 연결되는데, 이것은 교법과의 유기적 관점을 중시하는 유가사지론의 특징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번뇌와 5온의 무상성을 관찰함으로써 욕계로부터 유정천(有頂天)에 이르기까지 유신견의 욕심과 탐욕을 끊어
내서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있다.48

유정천은 색계의 제4천인 색구경천을 의미하기도 하고, 4무색정의 마지막 천인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유
가사지론의 입장은 번뇌부정관에서 3계의 번뇌를 모두 끊어낸다고 하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
으로 살가야견을 언급하고 있어서 색계의 색구경천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정관으로 비상비비상처의 무색
계의 번뇌까지 다 끊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초기불교 부정관의 위치는 현격하게 상승한다. 욕계를 뛰어넘어 색계와 무색계의 번
뇌까지 퇴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가사지론은 후예부정관만을 부정관이라고 정형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 5종 부정관은 

탐행을 깨끗하게 하는 정행소연이라고 분리하여 설명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탐행 정행 소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것은 탐욕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에 의거하여 일체 치유에 포함되는 종합적인 부정의 소연이라고 설한다. 지금 이 뜻 

속의 본래의 의미는 오직 후예부정만을 취한 것이고 그 밖의 부정관은 정행의 소연이다.49



명상심리상담 23권 (2020.06)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34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관의 고유의 범주는 후예부정관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종 부정관은 정행소연에 해
당한다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은 전통의 부정관을 피력하면서도 부정관이 점차 윗 단계 수행으로 진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부정관의 형태를 선보이면서도 전통적인 부정관의 수용과 새로이 변형된 부정관의 관계를 정행소연이라는 단어로 마무리
한다.

Ⅲ. 나아가는 말
이상으로 유가사지론의 부정관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유가사지론은 여러 단계로 수행자, 수행법, 수행과정을 설정하고, 각 

단계에 입각해서 교법을 풀어가는 특징이 있는데, ｢성문지｣의 수행법 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종성지에서 수행의 주체를 보특
가라 중생의 다양한 면모로 밝힌다. 보특가라 중생은 수많은 윤회도상에서 업력의 마음을 굴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리작의를 

할 수 있는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윤회도상에 있는 중생은 다양하기 때문에 28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28종의 보특가라 중에 탐행이 치성한 중생은 그에 적당한 수행대상, 즉 소연(所緣)을 만나야 한다. 아비달마와 대승에 이르면 초
기불교에서 간간히 언급한 중생 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을 적극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정심관이다. 탐욕에 부정관, 진에에 자비
관, 우치에 연기관, 아만에 계차별관, 산란하고 심사의 생각이 많은 이에게 아나파나사띠의 수식관이 권장된다. 경론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패턴은 일반적이다.

유가사지론도 위의 기본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탐욕에 적합한 부정관의 경우는 초기불교 부정관의 양상을 수용하면서도, 또 다
른 형태의 부정관법을 소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가사지론 부정관의 특징은 6종 부정관으로 확대되어 설명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부정관인 후예부정관은 초기불교 부정관 형태를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후예부정관 중 내신(內身) 부정관은 초기불
교와 대승의 몸 내부의 기관들을 관찰하는 부정관의 일반적 형태이다. 후예부정관 중 외신(外身) 부정관은 외부에 놓인 시체의 변
화상을 통하여 자신의 심리를 관찰하는 것으로, 초기불교에서도 일부 언급되지만, 특히 아비달마 전통의 부정관 이기도 하다.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후예부정관 외의 나머지 5종 부정관은 욕계 단계의 번뇌를 끊는 초기 불교의 부정관이나 몸 관찰 수준의 수
식관을 뛰어넘는 관법으로 등장한다. 이런 부정관의 발전은 불교의 교리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이것을 대치하기 위
한 다양한 교법이 결합한 것을 보여준다.

초기불교보다 격상된 부정관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유가사지론은 후예부정관만이 초기불교의 전통적인 부정관이고, 나머지 

5종의 부정관은 정행소연(淨行所緣)에 속한다고 기술한다. 유가사지론의 6종 부정관은 어떤 경론보다도 부정관의 내용을 방대하
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마음을 닦을수록 더 심층내면이 드러나면서 외부 경계도 끝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
을 감안하여 유가사지론은 기존 교설을 더욱 더 유기적으로 체계화시켜 방대한 교설 체계를 이루어냈고, 이에 따라 부정관도 기존
의 교설보다 더욱 복잡한 구조와 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관은 탐행과 음행이 치성한 보특가라의 수행법으로, 정행소연경사의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한다. 내부의 몸 관찰을 통하여 몸
의 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어 외부의 시신의 변화상을 통하여 4탐, 즉 현색탐, 형색탐, 묘촉탐, 승사탐을 제거할 수 있는 수행
법이다. 후예부정관은 기본적인 탐욕과 음욕을 퇴치하는 수행법이지만, 탐욕과 음욕의 심층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이와 깊이 관련
된 느낌, 상위개념의 번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사지론은 심리내면의 업과 번뇌를 치유하기 위하여 후예부정관 이외의 여러 종
류와 단계로 부정관을 시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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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정관은 붓다 최초기의 수행법이다. 붓다는 그의 제자들에게 열반에 이르는 방법으로 부정관을 닦을 것을 권장하였지만 몸의 부

정물을 경험한 비구들은 몸에서 나타난 수행현상을 혐오하여 자살한다. 붓다는 부정관법 대신 새로운 수행법 아나파나사띠 즉 수식
관을 적극 제시한다. 그러나 부정관 수행법은 아비달마와 대승에 전승되었으며, 유가사지론에 이르면 6종 부정관으로 변형된다.

초기경전에 나타난 부정관은 두 형태를 보이는데, 내신(內身)의 몸 기관과 장기를 관찰하는 것이고, 외신(外身)의 죽은 시신의 

여러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승에서 전승하였으며, 후자는 아비달마에서 전승하였다.

유가사지론은 내신과 외신 관찰의 부정관을 후예부정관(朽穢不淨觀)이라고 정리하고 그 밖에 고뇌, 하열(下劣), 관대(觀待), 

번뇌, 속괴(速壞) 부정관을 시설한다. 후예부정관은 초기불교의 내외부정관을 수용한 것이며, 나머지 부정관은 부정관의 변형으
로서 심리의 유기적 측면을 고려한 부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부정관, 후예부정관, 6종부정관, 유가사지론, 부정관의 변형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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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5), pp175-206.

7)　	 김재성, ‘초기불교에서 오정심관(五停心觀)의 위치’, 불교학연구 제14집(서울: 불교학연구회, 2006), pp. 183-
224. ; 강명희, ‘오정심관 수행법을 통한 심리치료-한역 유가사지론 중심으로-’, 보조사상 제39집(서울: 보조사상
연구원, 2013), pp.299-332), 정광균(법상), ‘五停心觀과 天台의 化法四敎’, 정토학연구 제21집(서울: 정토학연
구회, 2014), pp.231~272. ; 김신곤, ‘唯識 心所對治와 五停心觀의 적용에 관한 연구’, 밀교연구 제14집( 포항:威
德大學校 密敎文化硏究院, 2013), pp.281-308, ; 김호귀, ‘五停心觀과 達磨의 四行’, 천태학연구 제4호(서울: 천
태불교문화연구원, 2003), pp.479-500, ; 小谷信千代, ‘五停心觀の成立過程’ : 釋尊の ‘法思想」の眞意を求めて’, 
大谷大學硏究年報 제46集(동경: 大谷大學 大谷學會, 1995), pp. 47-100. ; 勝野隆廣, ‘五停心觀について’, 天台
學報 제30집, 1988), pp. 145-148.

8)　	 범어 pudgala의 음역으로 사람, 중생, 개인(個人), 물질을 의미하지만, 유가사지론은 중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보특가라의 다른 음역은 보가라(補伽羅), 보올게라(補嗢揭羅), 복가라(福伽羅), 부가라(富伽羅), 부지가야(富持伽
耶), 부특가나(富特伽那), 부특가라(富特伽羅), 부특가야(富特伽耶), 불가라(弗加羅, 弗伽羅, 弗迦羅), 포날가라(布
捺誐羅), 보특가(補特伽), 복가(福伽) 등이 있다.

9)　	 강명희,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구성과 그 수행체계’, 불교연구 제20집(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p.26.

10)　	 유가사지론은 종성은 종자(種子)라고도 하고 혹은 계(界)라고도 하며 성(性)이라고도 한다고 밝힌다.(유가사지론 21
권(T30, p.395c), “或名種子或名為界或名為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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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가지지론 제21권(T30, p.395b), “云何勝緣. 謂正法增上他音. 及內如理作意. 云何劣緣. 謂此劣緣乃有多種. 
謂若自圓滿若他圓滿. 若善法欲. 若正出家. 若戒律儀. 若根律儀. 若於食知量. 若初夜後夜常勤修習[5]覺寤瑜伽. 
若正知而住. 若樂遠離. 若清淨諸蓋若依三摩地.”

12)　	 삭취취지(數取趣地)의 삭취취는 보특가라의 의역으로 중생이 윤회계로 계속 되돌아 온다는 의미를 부각한다. 유가사지론 
역자 현장(玄奘)은 범어 ‘pudgala’를 ‘보특가라’라고 음사하기도 하고 삭취취라고 의역하기도 하였다.

13)　	 유가지지론 제26권(T30, p.425b)

14)　	 아비달마집이문족론 제7권(T27, p.395b)은 고지통행은 정려에 들지 않는 하품의 오근이라고 하고, 고속통행은 정
려에 들지 않는 상품의 오근이라고 하며, 낙지통행은 정려에 든 하품의 오근이라고 하고, 낙속통행은 정려에 든 상
품의 오근이라고 한다. 한편 중사분아비담론 제8권(T26, p.665c)은 고지통은 미래선과 중간선과 삼무색의 둔근도
라고 하고, 고속통은 미래선과 중간선과 삼무색의 이근도라고 하고, 낙지통은 근본사선의 둔근도라고 하고 낙속통
은 근본사선의 이근도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93권(T27, p.481c), 아비달마구사론 제25
권(T29, p.132a), 아비달마순정리론 제71권(T29, p.725c), 아비달마현종론 제33권(T29, p.940a) 등도 4통에 대
하여 기술한다.

15)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5b), 참조.

16)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5b), “當知此中若鈍根性補特伽羅. 未得根本靜慮. 所有行迹. 名苦遲通. 若利根性
補特伽羅. 未得根本靜慮. 所有行迹名苦速通. 若鈍根性補特伽羅. 已得根本靜慮所有行迹名樂遲通. 若利根性補
特伽羅. 已得根本靜慮. 所有行迹名樂速通.”, 참조.

17)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5b), “云何由生差別建立補特伽羅. 謂極七返有. 家家. 一間. 中般涅槃. 生般涅槃. 
無行般涅槃. 有行般涅槃. 及以上流補特伽羅.”

18)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5b), “云何由退不退差別建立補特伽羅. 謂由退故建立時解脫阿羅漢. 彼於現法樂
住容有退失. 由不退故建立不動法阿羅漢. 彼於現法樂住定無退失.”

19)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5b), “云何由障差別建立補特伽羅. 謂慧解脫及俱分解脫阿羅漢. 慧解脫阿羅漢者. 
謂已解脫煩惱障未解脫定障. 俱分解脫阿羅漢者. 謂已解脫煩惱障及已解脫定障. 是故說名俱分解脫.”

20)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4a), “補特伽羅品類差別有二十八種. 云何二十八. 謂鈍根者. 利根者. 貪增上者. 瞋
增上者. 癡增上者. 慢增上者. 尋思增上者. 得平等者. 薄塵性者. 行向者. 住果者. 隨信行者. 隨法行者. 信勝解者. 
見至者. 身證者. 極七返有者. 家家者. 一間者. 中般涅槃者. 生般涅槃者. 無行般涅槃者. 有行般涅槃者. 上流者. 
時解脫者. 不動法者. 慧解脫者. 俱分解脫者.”

21)　	유가지지론 26권(T30, p.424a), “云何貪增上補特伽羅. 謂有補特伽羅. 先餘生中於貪煩惱. 已修已習已多修習. 
由是因緣今此生中於所愛事. 有猛利貪有長時貪.”

22)　	유가지지론 제26권(T30, p.425b), “問貪行補特伽羅應知何相. 答貪行補特伽羅. 於諸微劣所愛事中. 尚能
生起最極厚重上品貪纏. 何況中品上品境界. 又此貪纏住在身中. 經久相續長時隨縛. 由貪纏故為可愛法
之所制伏. 不能制伏彼可愛法. 諸根悅懌諸根不強. 諸根不澀. 諸根不麁. 為性不好以惡身語損惱於他. 難
使遠離難使厭患. 下劣勝解. 事業堅牢. 事業久固. 禁戒堅牢. 禁戒久固. 能忍能受. 於資生具. 為性耽染
深生愛重. 多喜多悅遠離顰蹙. 舒顏平視含笑先言. 如是等類應知是名貪行者相.”

23)　	유가지지론 제26권(T30, p.427a), “云何所緣. 謂有四種所緣境事. 何等為四. 一者遍滿所緣境事. 二者淨行所緣
境事. 三者善巧所緣境事. 四者淨惑所緣境事.”

24)　	 강명희,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구성과 그 수행체계’, 불교연구 제20집(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04), p.39.

25)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7a), "云何所緣. 謂有四種所緣境事. 何等為四. 一者遍滿所緣境事. 二者淨行所緣
境事. 三者善巧所緣境事. 四者淨惑所緣境事.,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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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云何名為朽穢不淨. 謂此不淨略依二種. 一者依內二者依外. 云何依內朽穢不
淨. 謂內身中髮毛爪齒. 塵垢皮肉. 骸骨筋脈. 心膽肝肺. 大腸小腸. 生藏熟藏. 肚胃脾腎. 膿血熱痰. 肪膏肌髓. 腦膜
洟唾. 淚汗屎尿. 如是等類名為依內朽穢不淨. 云何依外朽穢不淨. 謂或青瘀或復膿爛. 或復變壞或復膖脹. 或復食
噉或復變赤. 或復散壞或骨. 或鎖或復骨鎖. 或屎所作或尿所作. 或唾所作或洟所作. 或血所塗或膿所塗. 或便穢處. 
如是等類名為依外朽穢不淨. 如是依內朽穢不淨. 及依外朽穢不淨. 總說為一朽穢不淨.”

27)　	 강명희, 아함에 나타난 몸 관찰 수행방법의 순차성’, 인도철학 제35집(서울: 인도철학회, 2012), pp.7-8.

28)　	중아함경 제20권(T1, p.566a) ; 중아함경 제24권(T1, p.583b), 참조.

29)　	잡아함경 제43권(T2, p.311a), 참조.

30)　	 MN. 119 Kāyagatāsati sutta, 참조.

31)　	중아함경 제5권(T1, p.453c), “若以三屍死蛇．死狗及以死人. 青瘀膖脹. 極臭爛壞. 不淨流漫. 繫著咽頸. 彼懷羞
慙. 極惡穢之. 世尊. 我亦如是. 常觀此身臭處不淨. 心懷羞慙. 極惡穢之. 世尊. 若無身身念者. 彼便輕慢於一梵行而
遊人間.”

32)　	증일아함경 제5권(T2, p. 568b), “復次. 比丘. 若見死屍．骨青．瘀想. 無可貪者. 或與灰土同色不可分別. 如是. 比
丘. 自觀身除去惡念. 無有愁憂. 此身無常. 為分散法. 如是. 比丘內自觀身. 外觀身. 內外觀身. 解無所有.”, 참조.

33)　	잡아함경 제27권(T2, p.198a), “如無常想. 如是無常苦想．苦無我想．觀食想．一切世間不可樂想．盡想．斷想．
無欲想．滅想．患想．不淨想．青瘀想．膿潰想．膖脹想．壞想．食不盡想．血想．分離想．骨想．空想.”, 참조. 
; 증일아함경 42권(T2, p.780a), “爾時. 世尊告諸比丘. 其有修行十想者. 便盡有漏. 獲通作證. 漸至涅槃. 云何為十. 
所謂白骨想．青瘀想．脹想．食不消想．血想．噉想．有常無常想．貪食想．死想．一切世間不可樂想.”, 참조.

34)　	유가사지론약찬 제8권에서는 내신(內身)에서 처음 욕계의 미욕(微欲)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욕(欲欲)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욕계의 무거운 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욕탐(欲貪)이라고 하며, 또한 내신은 스스로의 소욕(所欲)의 법이기 때
문에 내신의 욕에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이며, 내신의 욕에서 욕을 일으켜서 곧 능욕(能欲)의 마음이면 이를 욕탐이라
고 설명한다.

35)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貪有五種. 一於內身欲欲欲貪. 二於外身婬欲婬貪. 三境欲境貪. 四色欲色貪. 
五薩迦耶欲薩迦耶貪. 是名五貪.”

36)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為欲令此五種欲貪斷滅除遣不現行故. 建立六種不淨所緣.”

37)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謂由依內朽穢不淨所緣故. 令於內身欲欲欲貪心得清淨. 由依外朽穢不淨所緣
故. 令於外身婬欲婬貪心得清淨.”

38)　	아비달마순정리론 제59권(T29, p.671a), “論曰. 修不淨觀正為治貪. 然貪差別略有四種. 一顯色貪. 二形色貪. 三妙
觸貪. 四供奉貪. 對治四貪依二思擇. 一觀內屍. 二觀外屍. 利根初依前. 鈍根初依後. 謂利根者先於內身.”

39)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婬相應貪復有四種. 一顯色貪. 二形色貪. 三妙觸貪. 四承事貪.”

40)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若於青瘀或於膿爛. 或於變壞或於膖脹. 或於食噉作意思惟. 於顯色貪令心清
淨. 若於變赤作意思惟. 於形色貪令心清淨. 若於其骨若於其鎖. 若於骨鎖作意思惟. 於妙觸貪令心清淨. 若於散壞作
意思惟. 於承事貪令心清淨. 如是四種名於婬貪令心清淨. 是故世尊乃至所有依外朽穢不淨差別.”

41)　	아비달마구사론 제22권(T29, p.117b), “論曰. 修不淨觀正為治貪. 然貪差別略有四種. 一顯色貪. 二形色貪. 三妙觸
貪. 四供奉貪. 緣青瘀等修不淨觀治第一貪. 緣彼食等修不淨觀治第二貪. 緣蟲蛆等修不淨觀治第三貪. 緣屍不動修
不淨觀治第四貪. 若緣骨鎖修不淨觀. 通能對治如是四貪. 以骨鎖中無四貪境故. 應且辯修骨鎖觀. 此唯勝解作意攝故. 
少分緣故. 不斷煩惱. 唯能制伏令不現行.”, 참조.; 아비달마순정리론 제59권(T29, p.671a), “為欲伏治顯色貪故. 修
青瘀想及異赤想. 為欲伏治形色貪故. 修被食想及分離想. 為欲伏治妙觸貪故. 修破壞想及骸骨想. 為欲伏治供奉貪
故. 修膖脹想及膿爛想. 許緣骨鎖修不淨觀通能伏治如是四貪. 以一骨瑣中具離四貪境故. 應且辯修骨瑣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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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83권(T27, p.427c) “如契經說. 修不淨觀能斷欲貪. 修捨無量亦斷欲貪. 此二何別. 答修不
淨觀對治婬欲貪. 修捨無量對治境界貪. 復次修不淨觀對治顯色貪. 修捨無量對治形色貪. 復次修不淨觀對治細觸
貪. 修捨無量對治容儀貪. 復次修不淨觀對治形貌貪. 修捨無量對治有情貪. 是謂差別.”

43)　	유가사지론약찬 제8권(T43, p.113c)은 수소섭(受所攝)이란 여러 동시의 신업‧어업 등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44)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云何名為苦惱不淨. 謂順苦受觸為緣所生. 若身若心不平等受受所攝. 
如是名為苦惱不淨. 云何名為下劣不淨. 謂最下劣事最下劣界. 所謂欲界. 除此更無極下極劣最極鄙穢
餘界可得. 如是名為下劣不淨. 云何名為觀待不淨. 謂如有一劣清淨事. 觀待其餘勝清淨事便似不淨. 如
待無色勝清淨事. 色界諸法便似不淨. 待薩迦耶寂滅涅槃. 乃至有頂皆似不淨. 如是等類一切名為觀待不
淨. 云何名為煩惱不淨. 謂三界中所有一切結縛隨眠隨煩惱纏. 一切名為煩惱不淨. 云何名為速壞不淨. 謂五取
蘊無常無恒不可保信變壞法性. 如是名為速壞不淨. 如是不淨是能清淨貪行所緣.”

45)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由苦惱不淨所緣及下劣不淨所緣故. 令於境相應若欲若貪心得清淨.”

46)　	 대반야바라밀다경 제8권(T5, P.43c), “又如實知：此由空解脫門起五根，由五根起無間定，由無間定起解脫智見，由解
脫智見永斷三結，得預流果. 薩迦耶見、戒禁取、疑，是謂三結. 復由初得修道，薄欲貪、瞋，得一來果. 復由上品修道，
盡欲貪、瞋，得不還果. 復由增上修道，盡五順上分結，得阿羅漢果. 色貪、無色貪、無明、慢、掉舉，是謂五順上分結.”

47)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由觀待不淨所緣故. 令於色相應若欲若貪心得清淨.”

48)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由煩惱不淨所緣. 及速壞不淨所緣故. 令於從欲界乃至有頂諸薩迦耶若欲若
貪心得清淨.”

49)　	유가사지론 제26권((T30, p.428c), “是名貪行淨行所緣. 如是且約能淨貪行. 總說一切. 通治所攝不淨所緣. 今此
義中本意. 唯取朽穢不淨. 所餘不淨亦是其餘淨行所緣.”


